
울산, 해상 풍력발전단지 건설 추진
SK건설․한국전력기술, 196MW급 설치 제안 … 2017년 상업운전 돌입

울산에 해상 풍력발전단지 건설이 추진된다.

울산 북구는 SK건설과 한국전력기술이 정자 앞바다에 196MW급 풍력발전단지 건설 사업을 최근 제안했다

고 3월7일 발표했다.

양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안한 사업은 북구 정자 앞 2.5㎞ 해상, 수심 40m 지역에 7MW 풍력발전기 28

기를 설치하는 것이며, SK건설은 2012년 하반기 동남권 해안가에서 바람의 양, 속도, 지속 시간, 밀도 등 기초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자 앞바다를 사업의 최적합지로 판단했다.

SK건설과 한국전력기술은 3월 안에 정자해변에 기상관측탑과 해상정보 수집 장비를 각각 1기 설치하고 정

확한 바람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타당성 조사와 설계를 거쳐 2015년 착공해 2017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25년 동안 운영할 계획이

며, 총 건설비용은 8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울산 북구는 어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3월7일 강동동주민센터에 설명회를 개최했다.

어민들은 설명회에서 “사업을 시행하면 어획량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울산 북구는 주민의견을 모아 SK건설 등과 협의해 사업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

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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